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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0년마다 실시하는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2000년대에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모두 1,190,000 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가졌든 미국국적을 가졌든 인종 기록란에 “한국인” 이라고 기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 인구의 0.4%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미 한국인의 숫자는 2,057,546명입니다. 하여튼 재미 한국인의 숫자가 백만을 넘은 것이 확실하고 200만 명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두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중에는 정치계와 전문분야에 진출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자들이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성취에 비하면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백만 명입니다. 비록  이 숫자는 미국 인구의 2%맊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의 45%가 미국에 살고 있고 35%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00만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이스라엘은 땅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보내주는 자금으로 튼튼한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세계 16위의 경제국입니다. 이제 미국내에 거주하눈 유대인들의 경제적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는 가정의 비율은 비유대인들의 가정에 비하여 2배입니다.  한편 연수입 이 2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비율은 비유대인 가정들에 비하여 반입니다.  미국의 최고부자 40명을 골라보면 그중의 18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백만달러 이상의 순 부를 가진 인구중 1/3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소위 유명대학교의 교수들의 20%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과 워싱톤의 가장 성공적인 법률회사를 보면 그 중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인으로서 과학분야에서 노벨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30%는 유대인들입니다. 노벨 수상자를 통털어 보면 그 중 25%가 유대인들입니다. 


흑인 경제학자로서 후버 연구실 (Hoover Institute)의 톰 사우웰 (Tom Sowell) 박사는 인종별 경제성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지수는 172이고 2위가 일본인으로서 그 지수는 132이었습니다. 애청자들의 흥미로운 참고자료로서 인종별 경제성공지수를 소개하면 일본인을 이어서 폴란드인이 115,  한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계는 112, 앵글로 색슨이 107, 아이랜드인이 103,입니다. 기타 필리핀인은 99, 멕시코인은 76, 푸에토리칸은 63, 흑인은 62 그리고 미국원주민은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지수의 신빙성은 알 수가 없지만 사우웰 박사의 지수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지수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일곱가지 주요 원리가 있다고 하여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1. 참 부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은 지식이다는 것을 이해할 것.
2. 자신의 것에 전념을 하고 남의 것에 참견을 하지 말것.

3.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전문인이나 창업주가 될 것.

4. 자신감을  갖고 표현을 잘 할수 있는 재능을 기를 것.

5. 어쩌다가 필요하면 돈을 크게 써도 되지만  항상 검약을 잊지 말것.

6. 스스로의 개성에 긍지를 갖고  창의력을 기를 것.

7. 보람된 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심리적으로 심혈을 기우릴것.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보다 수십배나 큰 인구를 가진 회교국가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미사일과 자살 테러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놀러 다니면서도 방독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안보에 대한 긴장을 풀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인의 두뇌가 유대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다고 봅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 뒤지는 점이 있다면 동포 상호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정신이 그들에 비하여 약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인들도 미국에서 튼튼한 기초를 닦아가고 있지만 유대인들에 비하여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서 그들과 같이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간절히 바랍니다.   끝 

